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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신년 주교 메시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마르코 2,22) 
 

사이타마 교구의 형제 자매 여러분께 

 

성탄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됨을 축하 드립니다. 

 

작년 10월부터 우리는 신앙의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신앙의 

문]으로 들어갔고,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연시를 즈음하여, 사도행전,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고 사이타마 교구의 행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해]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선교여행을 하면서, 여러 곤란과 고난을 극복하고, 많은 

이방인들을 신앙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안티오키아에 돌아와서, 크게 기뻐하며 

「하느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신 모든 것들과 이방인에게 신앙의 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사도 14,27) 보고하였습니다. 

그 때, 이방인들을 선교함에 있어서, 할례가 커다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할례는 모세에 

의한 관습에 따른 것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할례는 이방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첫 공의회)를 개최합니다. 이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은 할례라는 짐을 지게 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세례를 받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길을 나서, 많은 사람들과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신앙의 문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신앙의 문을 크게 열리게 한 공의회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와 그 후, 1900 년이 지난 

후에 열린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쇄신을 외치며, 

갈라진 형제 자매들과 화해를 하고, 모든 사람들, 특히 고통 받는 이들과 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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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봉사하는 교회를 목표로 하는 공의회였습니다. 교회가 쇄신되는 것에 의해 

신앙의 문을 열고자 했다는 것에 그 특색이 있습니다. 교회가 쇄신되는 것에 의해서, 

교회가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에 보다 어울리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느님께서 

초대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마르코 2,22)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의 특색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란 물론, 하느님이 백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공동체가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 쇄신되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의 문이 많은 이들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타마 교구의 행보 

여러분께서는 동 일본 대재난과 후꾸시마(福島) 제 1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피해자를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을 통해서, 많은 

피해자들과 자원봉사자들과 만났고, 함께 있는 것의 중요함,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쇄신되고, 신앙의 

새로운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곳에서, 우리는 많은 이들과 특히 

소외된 이들과 많은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우리 자신이 쇄신되고, 

신앙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여를 

하는 것에 의해, 쇄신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있는 가까운 곳에서 많은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끼나와(沖縄) 미군기지 문제처럼 보통 우리의 생활과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또한 신앙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우리도 선교 여행을 떠나, 커다란 기쁨 속에, 「하느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신 모든 것들과 이방인에게 신앙의 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 보고했다」는 바오로와 

바르나바처럼 되고 싶다고 희망해봅니다. 

 

이 한 해, 여러분께 많은 이들과의 만남이라는 은혜가 주어지도록 축복을 

보내드립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하소서. 

 

2013 년 1 월 1 일 

사이타마 교구 주교 

마르셀리노 따니 다이지(谷・大二) 


